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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안녕하십니까.

2. 온 나라를 비탄과 슬픔에 잠기게 했던 김선일 씨의 납치, 사망 소식 이후 파병반대를 여론

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

3. 하지만 또한 복수를 위해, 또는 국익을 위해 파병을 강행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

것 같습니다.

4. 저희 병역거부자들은 평화주의의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동시대 젊은이로서 이러한 정부와 

사회 일각의 반응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.

5. 이에 취재를 요청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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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라크 재건을 원한다면 군인대신 평화봉사단을 보내라 

파병에 반대한다. 또한 이미 파병된 서희, 제마부대의 조속한 철군을 촉구한다. 더 이상 추악한

전쟁에 동참해선 안 된다.

석유와 세계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자국의 군대를 보내는 행위는 한국을 전범국으로 만

드는 길이며 한국시민을 전범국의 시민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. 또한 이 야만적 횡포에 분노하

는 대다수 아랍인들을 적으로 만드는 선택이다. 수차례의 침략에 괴로워 한 역사를 지닌 우리가

왜 침략에 동참하여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려는 것인가.

우리는 이미 젊은 벗 하나를 슬픔 속에 보냈다. 파병은 더 많은 벗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길이

며 한국인으로 태어나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과 나 자신을 테러의 표적으로 만드는 길이

다.

파병이 국익이며 자국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라는 이들에게 고한다. 사람의 생명을 제물

로 바쳐 얻을 수 있는 국익이란 무엇인가? 고통 속에 죽어간 이조차 부당하고 추악하다 말했던

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복수란 말인가. 이는 결국 광의의 폭력행위에 참여하는

것이며 결과적으로 또 다른 무고한 희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.

우리가 무자비한 테러에 슬퍼하는 동안에도 전쟁이라는 거대한 테러 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

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. 팔루자를 비롯한 이라크 전역

에서 죽고 희생당했던 수 천 수만의 피부색 다른 세계이웃들의 고통을 기억해야 한다.

이라크의 재건과 평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군인이 아닌 평화봉사단을 보내야한다. 평화를 만

들어 가는 일에 한국의 많은 평화주의자들은 기꺼이 동참할 것이다. 그 일이 비록 위험하고 희생

이 따르는 일일지라도. 평화주의자인 우리 병역거부자들 역시 이에 기꺼이 동참 할 것을 밝힌다.

폭력은 폭력을 테러는 테러를 낳을 뿐이다. 폭력의 법칙이 아닌 평화의 법칙을 실천할 때이다.

2004. 6. 25

전쟁없는세상


